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소개 받은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김 혜 란입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

동하는, 전국에서 모인 반성폭력 활동가 여러분 앞에서 울산시청 3급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니 의미 있는 일이지만 한편 조심스럽습니

다. 그 이유는 3급인 성희롱 가해자는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여성가족부 성폭력성희롱 신고센터에 울산 광역시 공무원이

란 한 사람이 투서를 합니다. 3급 고위공무원의 성희롱이 있지만 조직은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성폭력성희롱신고

센터 컨설팅 단은 울산시청을 방문하고 “피신고인 주변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성고충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절한 징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저는 외부조사위원 자격으로 지난 2월 말부터 3월초까지 피신고인 주변의 

여러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피신고인은 언어적 성

희롱을 하였고, 수년 전에는 성추행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사실을 말한 누구도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조사위원인 제게 

말하는 것만으로 피신고인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자신

의 경험을 특정하여 진술을 해야 하며 그 진술로 가해자인 3급 공무원이 진

술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울산시는 2015년

에 또 2017년에 그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징계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사건을 무마한 적이 있었기에 외부 조사 위원인 제게 말한다고 하

더라도 징계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까닭이겠지요. 가해자는 제대로 

징계 받지 않고 진술한 자신들만 드러난다면 가해자와 가해자의 지휘 아래 

있는 많은 조직원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면서 조직 생활을 해야 하는 끔찍

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피해자는 제발 가해자를 징계하지 말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보지만 말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매우 용의주도

하고 집요하여 징계를 받게 된다면 누구 때문인지 찾아내어 피해자를 끝까지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피해자는 자신은 공무원을 관둔다면 이

야기하겠지만 아직은 관둘 생각이 없어 말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오

랜 시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민간기업도 아니고 기간제, 계약직, 비정규직도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자신의 성희롱 피해를 말할 때 사표 쓸 각오를 해야 하다

니요. 피해자가 한 둘도 아닌데 이렇게 말 할 용기를 못 내다니요, 이것이 위

력에 의한 성폭력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한 명의 피해자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해자가 해임이나 파면 등

의 징계를 받지 못한다 하여도,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들이 가해자를 계속 보

게 되더라도 어쩌면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고 징계 후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힌다 하여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괴롭히면 그 때 또 말

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투서 보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다며 투서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조사라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 이후 이름을 드러내

지 않은 피해자들이 말하겠다. 나도 말 하겠다. 이렇게 진술이 이어져 가해자

도 조사받기에 이릅니다.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일 없었다 로 일관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는 한편 피해자 주변을 공략

하여 협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서로 손잡고 다독이며 잘 견뎌내었고 마

침내 지난 5월 말 시청의 징계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는 오랜 시간 반성 없

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일삼고 2차 가해를 계속한, 심지어 관리자인 

3급 공무원에게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파면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

식을 듣고 환호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일터에서 아직도 많은 여성노동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말

하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이들의 용기가 전해지

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위력에 의



한 성폭력, 피해자가 당당하게 말하며 사는 사회,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